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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르 가 선정한 년 올해의 여성

안동선 기자｜

최지원 세 사람의 대화

젊은 회화의 물결

최지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작가였다 전시장으로 들어가자 불투명한 흰색 눈물 줄기가 쏟아

져나오는 여인의 옆얼굴 핑크 풍선과 기념촬영을 하는 듯한 두 여자 등 아리송한 서사의 화면이

펼쳐졌다 도자기 인형 같은 여자들은 어떤 존재이며 얼굴 부분은 붓 터치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

큼 맨질하고 나머지 부분은 슥슥 대범하게 표현한 대비는 의도적인지 갖가지 호기심이 일었다

갤러리 관계자에 따르면 대 중반인 최지원 작가가 아름답고 찬란한 이미지로 각인된 채 익명

의 관계망에서 고립된 일상을 영위하는 오늘날의 청춘 동시대의 정서를 회화로 기록한다는 설명

이었다 이후 회화 작업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그린 그림으로 통쾌한 미감을 선사하는 이은새 강렬한 컬러의 색과 면으로 회화

의 운동성과 경계를 탐구하는 배혜윰 디지털 이미지의 가벼움과 그것이 지닌 공허함에 대한 멜

랑콜리적 감수성 을 담는 정희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휘황한 작품 속에서 인간의 손에

서 탄생하는 회화의 가치를 대변하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이 계속되길 바라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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